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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정치]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시장,

         파나마 페이퍼로 또 다시 기소 당해

4월 21일, [정치] 아르헨티나 대통령 가족,

         파나마 페이퍼와 연루

[참고자료]

Buenos Aires Herald,Tele SUR

  아르헨티나 연방 검찰이 ‘파나마 페

이퍼’에 연루된 혐의로 마우리시오 마

크리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네스토르 

그린데띠 라누스 시장을 기소했다. 이들

은 재직 당시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 사태로 ‘패닉’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틴 

니킬손(Martin Niklison)검사는 ‘파나마 

페이퍼’를 통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아르헨티나 대통

령과 네스토르 그린데띠 라누스 시장을 

기소했다. 마크르 대통령은 지난 4월 7

일에도 같은 혐의로 델가도(Delgado)검

사에 의해 기소됐다.  

 마크리 대통령은 그의 부친 프란치스코 

마크리, 동생 마리아노와 함께 1998년에 

설립된 바하마의 역외 회사 플레그 드레

이딩社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1981년 파나마에 설립된 두 번째 

역외 회사 카게뮤샤社의 이사로도 등재

되어 있다. 하지만 재임 당시 두 회사 

모두 의무 재산신고에 기재하지 않아 탈

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데띠 라누스 시장도 재무장관으로 

재임했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파나마

에 역외 회사를 설립하고도 세금신고를 

생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마나 페이퍼’ 자료에서 현 대통

령의 이름이 공개된 후 아르헨티나 정

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조세회피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파나마 페이퍼

  ‘파나마 페이퍼’는 국제탐사보도언

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문서

를 입수해 분석한 자료다. 1년에 걸친 

자료 분석 끝에 지난 4월 3일 그 결과

가 공개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관련 자

료인 ‘파나마 페이퍼’에는 각국 전·

현직 정치인과 기업인 등 유명인사들이 

포함돼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유명 정

치인 중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처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그손 아이슬란드 총리 

등이 포함되었다.

검찰 조사를 앞둔 마크리 대통령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의 시장을 지낸 마크리 대통령은 중도 

우파 성향으로, 지난해 아르헨티나 사

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 출

마해 당선됐다. 당시 크리스티나 페르

난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리 스캔

들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

치적 혼란은 정점에 달했다.

 문건이 공개된 후 아르헨티나 시내 곳

곳에서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에 마크리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항상 법을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대통령을 소환

해 조사에 착수했다.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이슈분석은 지역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구한 후 등재되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 : 홍 성 일 자문 : 차 경 미(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